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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social intelligence and positive psychology capital in

foodservice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and to analyze whether employee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plays a

moderating role between social intelligence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otal 316 samples obtained from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the reliability and verified a total of 2 hypotheses and 1 proposition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awareness (β=0.546) and social skill (β=0.152) in foodservice employees, were indicated to

have positive (+) influence upon job satisfaction. And, employee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β=0.307)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However, the effect of the employees' social intelligence upon job satisfaction was

not found to be moderated by positive psychology capital.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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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비스 종사원의 감정적인 부분과 연관된 문제로써 지극

히 개인적이고 심리적 특성으로 감성지능과 더불어 사회지

능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Chung & Huh

2011). 조직에서의 종사원의 사회지능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를 통해 상호간의 협력적인 소통을 형성함으로써 동료나 상

사, 부하 직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등

2012). Albretch(2006)와 Gardner(2006)은 사회지능을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공감함으로써 신뢰감을 만들

어나가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ayer & Mitchell

(1998)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감을 통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따라

서 동료 및 상사, 부하와의 인간적 상호관계가 기반이 된 조

직 생활에서 사회지능은 더욱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많은 조직에서 종사원의 사회지능을 선발

시 중요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Gini 2006). 그러나 사회지

능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이론적 프레

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사회지능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희소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렇지만 기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사회지능의 효과성을 고찰

하였는데, Rhodwalt & Vohs(2005)는 사회지능이 높으면 조

직의 구성원으로써의 생활 뿐 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기 용이하다고

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Goleman(2006)은 사회지능이 인간관계를 유연

하게 해주고, 업무성과를 효율적으로 높여준다고 하였으며,

Kim 등(2009)은 사회지능은 광고종사자의 창의적 행동에 유

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지능과 성과적인 측

면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외식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접촉을 하는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군으로써, 종사원이 사회지능 측면에서

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직무에 만족하게 된다는 결과가 제시

된다면 경영자 입장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

을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환대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Shin & Hwan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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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연구로써, 호텔 종사원의 사회지능이 사회적 지원

및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

이 유일한 상황이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 연

구 역시 광고회사(Kim 등 2009), 골프장(Chung & Huh

2011) 등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제한적 연구만이 수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들은 아직 부족하며, 사회지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 사회성 등

의 하위 요인들을 사용하여 이뤄진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Heffner & Rentsch 2001; Weigl 등 2010). 한편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 역시, 그동안의 조직행동론 차원에서 이뤄진

연구들이 조직구성원이 지닌 부정적 행동이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고 한다면, 종사원의 강점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한 흥미로운 변

수로 대두되고 있다(Lee 등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종사원

의 긍정심리자본은 종사원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하나의 자본의 개념으로 표현하였으며, 최근의 연구

들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의 효과성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

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Youssef & Luthans 2007; Avey

등 2010; Han & Lim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식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사회지능을 사회적 인식, 사회적 기술, 사회적 정보처리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면서, 각각의 하위 요소와 긍정심리

자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

러한 인과관계에서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이 갖는 조절 역

할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외식기업 종사원

의 사회지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2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종사원의 긍정

심리자본의 조절역할에 대한 1개의 연구 제안을 설정하였다.

1) 종사원의 사회지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사원의 사회지능과 직무만족도를 고찰한 연구는 매우 희

소하다. Akbar & Ahad(2009)는 선생님의 사회지능과 직무

만족도 사이에는 매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

였으며, Golman(2006)도 사회지능이 우수한 사람은 조직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유사한 연

구로써 Shin & Hwang(2009)는 호텔 직원의 사회지능이 역

할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사회지능이 직무 수행 과정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할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이어서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Shin & Hwang 2010)에서도 종사원의 사

회지능이 우수할수록 개인 성과 및 조직의 성과도 증가한다

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Kim 등(2009)도 광고회사에 근무

하는 종사원의 사회지능은 창의적인 사고나 행동 등의 성향

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 Moon(2013)

은 유아교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지능이 우수

하면 조직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종사원의 사회지

능을 고찰한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사회적(동료) 관계가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검증한 연구들로,

Weigl 등(2010)은 종사원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직무관계

가 좋을수록 열의도 높다는 연구를 통해 종사원의 사회적 능

력을 포함한 지능이 직무열의를 통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였으며, Heffner & Rentsch(2001)도

조직 내 다른 종사원과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만족도 및 몰

입도 우수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ypothesis 1: 외식기업 종사원의 사회지능(사회적 기술,

사회적 인식, 사회적 정보처리)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절적

역할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도를 고찰한 연구로,

Seligman & Schulman(1986)은 종사원이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근무상황에서 가지게 되면 호의적인 직무태도와 성

과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Luthans 등(2007)도 긍정적인 심리

자본은 기업의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를 지닌다고 하면서 결

과적으로 직무만족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

였다. 또한 Luthans 등(2008)은 긍정심리자본은 구성원의 직

무만족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

직 경쟁력도 증가된다고 하였고, Lee & Choi(2010)도 긍정

심리학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써 긍정심리자본은 종사원의 지

각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Choi 등(2012)

도 공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구성원의 성과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Oh

& Tak(2012)의 연구에서도 경력계획이 주관적인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인

다고 하였으며, Park(2012)도 대학교 직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종사원의 역할 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한다고 하면

서 긍정적인 성과와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토대로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과 같은 직

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ypothesis 2: 외식기업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종사원의 사회지능과 직무

만족도와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제안

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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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종사원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함으로써 종사원의 사회지능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미한 조절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가

정하였다.

Proposition 1: 외식기업 종사원의 사회지능(사회적 기술,

사회적 인식, 사회적 정보처리)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력은 긍정심리자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식기업 종사원의 사회지능과 긍정

심리자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

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있어서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에 따

른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외식기업 종사원의 사회지능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 행동, 기분을 이해하고 적

절히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의미

한다(Marlowe 1985).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능은 사회적 기

술, 사회적 인식, 사회적 정보처리 등의 3개 요인으로 구분

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술은 새로운 사회적 상황

에 직면했을 때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인식은 사회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

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정보처리는 주위 사람의 기

분이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Silvera

등 2001; Moon 2013). 본 연구에서는 Silvera 등(2001),

Shin and Hwang(2010) 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

여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리커드 7점 척도, 1점: 매우 그

렇지 않다7 점: 매우 그렇다; 이하 동일). 세부적인 측정 항

목으로 사회적 기술은, “나는 주위 사람들을 토론을 통해 설

득시킬 수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

다”, “나는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

다”, “나는 사교적인 상황에 잘 적응한다" 등이었으며, 사회

적 인식은 “나는 주위 사람들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가 있다”, “나는 종종 내가 하는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반

응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나는 가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때가 있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등이었고, 사회적 정보처리는 “나

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그들의 감정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주위 사람들의 욕구에 대해 걱정해주는 편

이다”, “나는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잘 맞춰준다”, “나는 다

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등이었다. 또한 종사원의 긍

정심리자본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심리적 강점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 Yoo 2013). 본 연구에서는 Luthans 등(2004), Luthans

등(2007)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인용하여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으로는 “나와 관련된 업무상의 일들의

전망이 불확실해도 나는 보통 최상의 결과를 기대한다”, “현

재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나

는 보통 조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대처한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사람

들을 자신있게 접촉할 수 있다” 등이었다. 더불어, 직무만족

도는 종사원 자신이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

도로써, 직무를 통해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나 정서적인 반

응으로 정의하였다(Betty & Schnier 1981; Greenberg &

Baron 2008).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ector(1985), Kim 등(2009), Jung & Yoon(2010)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보완하여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

정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나는 내가 일하는 회사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근무환경에

만족한다(동료, 승진, 보수)”,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값

어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직무를 다시 선택해

야 할 때는 현재의 직무를 선택할 것이다” 등이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도권 지역 패밀리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패밀리레

스토랑은 2012년 기준 매출액 5위 이내의 패밀리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2월에 예비설문지 50부를 배포하

<Figure 1> Summary of hypothesized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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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 문항의 타당성과 신

뢰성을 검증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3년 3월 한 달간 실시

하였다. 총 하나의 브랜드 당 8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381부가 회수되었고,

통계 분석이 가능한 316부(79.0%)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

다. 최종적으로 코딩되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PSS(V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항목의 타당성

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요인 간 연관성 측정을 위해 상관분석

을 하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56.3%, 여성

43.7%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49.6%, 30대 39.2%, 40대

이상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전문대졸이

나 재학이상 30.1%, 4년제 대학 졸업이나 재학이상 63.9%,

대학원 졸업이나 재학이상 6.9%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무

부서는 FOH 40.5%, BOH 48.1%, 기타 11.4% 등이었다.

연령대는 20대가 47.9%로 가장 많았고, 30대 27.3%, 40대

이상 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년수는 3년 이하

38.2%, 4~5년 26.8%, 6~10년 19.3%, 11년 이상 15.5% 등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 항목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항목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항목을 평

가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1은 직무

만족도, 요인 2는 긍정심리자본, 요인 3은 사회지능 중 사회

적 인식, 요인 4는 사회지능 중 사회적 기술, 요인 5는 사회

지능 중 사회적 정보처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설명력

은 75.636%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구성 개념의 신뢰도분석

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크론바하 알파값이 0.863~0.914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내적일관성이 검증되었다(Nunnally,

1978).

각 구성 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분석 결과, 외식기업 종사원의 사회지능에 대한 하위

3개 요인(사회적 기술, 사회적 인식, 사회적 정보처리)과 긍

정심리자본 및 직무만족도는 모두 유의한(p< .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사회지능의 하위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r= .6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가설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가설 1은 외식기업 종사원의 사회지능이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으로써, Model 1의 회귀분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

는데, 사회지능의 하위 3개 요인 중 사회적 인식(β=0.546,

t=10.927, p<0.001)과 사회적 기술(β=0.152, t=2.603, p<0.001)

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지만, 사회적 정

보처리(β=0.003, t=0.060, p>0.05)는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이는 사회지능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직무만족

도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없기에 선행연구와 비교될 수

없지만, Golman(2006)과 Weigl 등(2010)의 연구에서 사회지

능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우수하

면 직무만족도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직무태도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한 연구와 일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설 2은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Model 2

의 회귀분석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

(β=0.307, t=6.265, p< .001)는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Luthans 등(2007)과 Luthans 등(2008)의 연구에서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연구 제안 1을 통해 외식기업 종사원의 사회지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

이 조절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Model

2와 Model 3의 회귀분석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종

사원의 사회지능과 긍정심리자본, 사회지능과 긍정심리자본

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R2의 값이 유의수준 하에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N=316)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78 56.3

Female 138 43.7

Age

(yr)

20~29 157 49.6

30~39 124 39.2

40~ 035 11.2

Education

College 095 30.1

Univer. 199 62.9

Grad school 022 06.9

Position

FOH 128 40.5

BOH 152 48.1

Other 036 11.4

Tenure

(yr)

1~3 121 38.2

4~5 105 26.8

6~10 061 19.3

11~ 029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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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는지를 먼저 검증한 결과, Model 1은 40.4%,

Model 2는 47.1%, Model 3은 47.6%로 점점 증가하였으며,

Model 2의 R2변화량은 0.067로 나타나 유의수준(α=0.05) 하

에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델의 변화량은 유의하였지

만, 사회지능과 긍정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영향력

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종사원 사회지능의 하위요인들이 직

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

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식기업 종사원의 사회지능과 긍정

심리자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있어서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에 따른 조절효과

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직

무만족도, 요인 2는 긍정심리자본, 요인 3은 사회지능 중 사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tems Communalities
Factor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 Social skill

0.887

SI1 0.810 0.176 0.025 0.173 0.836 0.223

SI2 0.703 0.274 0.094 0.189 0.729 0.228

SI3 0.735 0.063 0.128 0.128 0.800 0.242

SI4 0.771 0.151 -0.003 0.211 0.763 0.348

 · Social awareness

0.914

SI5 0.806 0.327 0.223 0.778 0.195 0.077

SI6 0.858 0.205 0.260 0.839 0.142 0.155

SI7 0.836 0.259 0.193 0.820 0.202 0.134

SI8 0.696 0.282 0.258 0.702 0.231 0.065

 ·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0.863

SI9 0.653 0.027 0.149 -0.008 0.282 0.742

SI10 0.815 0.115 -0.008 0.086 0.180 0.873

SI11 0.795 0.104 0.040 0.161 0.163 0.854

SI12 0.633 0.067 0.140 0.117 0.361 0.682

 · Job satisfaction

0.888

JS1 0.759 0.781 0.234 0.181 0.192 0.156

JS2 0.701 0.755 0.234 0.195 0.111 0.160

JS3 0.788 0.818 0.124 0.271 0.166 0.053

JS4 0.565 0.570 0.425 0.229 0.052 -0.069

JS5 0.795 0.832 0.158 0.215 0.164 0.071

 · Positive psychology capital

0.910

PPC1 0.787 0.262 0.828 0.137 0.105 0.053

PPC2 0.775 0.237 0.801 0.273 0.049 0.013

PPC3 0.825 0.181 0.859 0.215 0.057 0.075

PPC4 0.779 0.134 0.836 0.153 0.043 0.189

Eigen value 8.635 3.166 1.720 1.290 1.073

% of Variance 41.121 15.074 8.189 6.143 5.109

Note: Total Cumulative 75.636%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Items 1 2 3 4 5 M±SD
b)

1. Social skill 1
a) 5.51±0.92

2. Social awareness 0.483*** 1 5.51±0.99

3.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0.587*** 0.325*** 1 5.70±0.78

4. Positive psychology capital 0.248*** 0.533*** 0.235*** 1 5.16±1.01

5. Job satisfaction 0.418*** 0.621*** 0.270*** 0.547*** 1 5.19±1.00

Note: a)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All items were measured on a 7-point Likert scale from 1-strongly disagree to 7-strongly agree;

***p<0.001



외식 종사원의 사회지능, 직무만족도, 긍정심리자본 23

회적 인식, 요인 4는 사회지능 중 사회적 기술, 요인 5는 사

회지능 중 사회적 정보처리 요인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역시

0.8이상으로 매우 우수하였으며, 모든 5개 요인 간에는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써 가설의 방향성도 일치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국내 외식기업 종사원의 사회지능 중 사회적 인식

(β=0.546)과 사회적 기술(β=0.152)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사회적 정보처리(β=0.003)는 유의한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인식

은 사회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으로

직무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의 반응

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나 예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자신의 직무에도 만족하게 되

는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사회적 기술은 새로운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주위 사람들의 지지나 격려

를 이끌어 내는 능력이 탁월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직무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사회적 정보처리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맞춰주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직무만족도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β=0.307)은 직무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종사

원이 근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직

무만족도의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국내 외식기업 종사원의 사회지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

과, 상호 작용항이 포함된 모형의 경우 그렇지 않은 모형보

다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와 모델 적합도의 증가를 보였지

만, 상호 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

어 긍정심리자본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식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사회지

능을 사회적 기술, 사회적 인식, 사회적 정보처리 등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사회지능의 하위 요인과 긍

정심리자본이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으

며,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조절적 역할을 수

행하는지 검토함으로써, 외식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사회지

능과 긍정심리자본을 고찰한 초기적인 연구로써 이론적인 토

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지능이라는 개념은 감성지능과

함께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차원의 능력으로써,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종사원 관점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사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사

회지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종사원

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 역시 직무 상황에서 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외식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중요한 내부마케팅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 더불어, 현재까지 국내 종사원을 대상으로 사

회지능과 긍정심리자본의 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매우 희소

하며,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도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효율적으로 종사원의 사

회지능을 개발하고, 근무상황에서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직무만족도 증

가와 같은 직무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유

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지능이 우수한 종사원은 직무만족도도 상

대적으로 우수하며, 특히 사회적 사건을 인식하는 능력이 우

수하거나, 직무상황에서 새로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적응하

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직무만족도도 향상되며, 사회지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할 때, 외식

Table 4.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Items

Dependent Variable: Job satisfaction

Model 1 Model 2 Model 3

β-value (t-value) β-value (t-value) β-value (t-value)

Constant 4.051*** 2.366 -0.585 

Social skill 0.152 (2.603***) 0.173 (3.138**) 0.488 (2.133*)

Social awareness 0.546 (10.927***) 0.383 (7.097***) 0.389 (2.024*)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0.003 (0.060) -0.028 (-0.546) -0.055 (-0.232)

Positive psychology capital 0.307 (6.265***) 0.688 (1.963)

Social skill × PPC -0.585 (-1.411)

Social awareness × PPC -0.007 (-0.021)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 PPC 0.063 (0.107)

R2 0.404 0.471 0.476

F 70.422*** 69.104*** 39.913***

R∆2 - 0.067* 0.005

Note: PPC=Positive Psychology Capital; *p< .05 **p< .01, ***p< .001



24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9, No. 1 (2014)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종사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

으로 사회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

거나, 인재 선발 과정에서 사회지능에 대한 분석 툴을 반영

함으로써, 우수한 종사원을 선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치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도 직무만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여가생활 지원 프로그램

이나 복지 여건 향상을 통해 종사원의 긍정적인 심리가 직

무 상황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특급호텔 및 패

밀리레스토랑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기에, 표

본의 일반화에 대한 오류가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면서 선행

연구의 부재로 인해 충분한 사전 고찰이 이뤄지지 못하였으

며,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 더불어 사

회지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속변수를 직무만족도

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직무 태도로써,

몰입, 열의, 성과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다면 의

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연구 설계 측면에서 다소의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사

회지능과 긍정심리자본을 활용하여 이뤄진 외식종사원을 대

상으로 한 초기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연구들에 몇 가

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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